
신앙의 커밍아웃<요한복음 19:38-42>
 * 오늘 말씀의 제목인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어떤 연예인 이름을 떠오르게 하여 좀 부정적
으로 들리시겠지만 원래는 자신의 신앙과 의지와 소신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
어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표현하지 않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
데모는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커밍아웃을 하지만 제자들은 커밍아웃팅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신앙의 커밍아웃은 할지언정 커밍아웃팅을 당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마27:57-61, 막15:42-47, 눅23:50-56, 요19:38-42)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언급에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들은 거룩한 부자요 국
회의원이요 선하고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칭찬 받고 존경 받는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유대
인이 두렵고 자신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등 잃을 것이 많을 것 
같아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겁하고 소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인임을 나타내길 꺼려하고 십자
가 지는 일과 헌신하는 일들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돌아 가셨기에 시신을 달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 날 수도 있고 사회
에서 매장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십자가의 죄인은 그대로 달려 있게 하거나 죄인들만 묻는 
장소에 묻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담을 무릅쓰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왕 수준의 
장례식을 치룹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여러 시선들이 두려워 밤에 찾
아오거나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등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시신을 거두고 왕 수준의 장례를 치룹니다.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살아있는 예수, 부활의 예수가 아닌 돌아가신 예수의 시신을 
목숨 걸고 찾아 왕처럼 장례를 치루어 줄 만큼의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아침6시에 사형판결
을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며 휘
장이 찢어지는 등 기적 같은 일시적 현상이 일어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로 넘어가기에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 안식일 되기 전 3시간에 장례식을 치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후 보여진 상황들을 본 백부장과 군인 들이 놀라며 이 
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임을 증명합니다(마태복음27:45-56).  

2)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와 나의 신앙생활
 치유와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 있는 예수님이 계신 모든 자리와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있었으며 첫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 옆에 있다
가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을 했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데요셉과 막달라마리아는 살아 계실 때
에도 죽음 후에도 부활의 예수와도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은 헌신과 용
서와 감사와 십자가를 얼마나 능력 있게 체험 했으며 체험한 십자가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
실적이고 얼마나 능력이며 사랑이며 복인지 알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은 인생 7-80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세계로 이어져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하여 영원히 사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런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과 사랑과 강도를 축복하는 모습 등 모든 상황을 보며 죽을 수도 사
회에서 매장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왕 수준의 장
례식을 치룬 것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모든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했기에 
살아계신 예수, 고난당하는 예수, 사랑의 십자가 예수, 죽음의 예수, 무덤의 예수, 부활의 예



수와 끝까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신 예수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와 부
활의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 친구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재림 하실 예
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심판 하실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얼마나 사랑 하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산 위의 기도와 
영적 전투가 승리를 거둘 때 여호수아의 산 아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듯이 교회의 승리는 
목회자와 중직 들이 함께 기도의 사람, 영적 전쟁의 사람으로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
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전투로 끝나지 말고 산 아래 전투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소금과 향기와 
빛이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가 산 위에서 영적 전투와 산 아래 
신앙의 전투가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위해 성도 모두가 1인 이 사역에 꼭 참여하시
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요셉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막달라 마리아처
럼 살아계신 예수,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역사적 증
인, 믿음의 증인이 되는 위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